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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LPG 저장탱크 건설 난항
제주 건입동마을회, 건설 찬성에 합의 … 일부 주민들 반발로 갈등

SK에너지가 LPG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제주에 GS칼텍스가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LPG저장탱크 설치

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시 건입동마을회는 10월6일 마을이사회 임원과 통장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총회를 열어 GS칼텍

스에서 추진하려는 LPG저장탱크 시설 설치를 찬성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10월7일 발표했

다.

건입동마을회는 GS칼텍스가 들어오면 가격경쟁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전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판

단해 합의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건입동마을회는 제주도의 현재 LPG 저장규모가 5-6일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급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는데 동의했다.

특히, 저장탱크의 철판두께를 규격보다 강화하고 시설 주변에 1.2ｍ 두께의 방류둑을 설치해 가스 누출시 적

기에 대처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GS칼텍스측에서 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GS칼텍스 LPG저장시설 설치 결사반대추진위원회 이영수 위원장은 10월7일 오전 제주시청에서 “998

톤의 가스가 폭발하면 부천 가스폭발 사건보다 수십배 이상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낼 수 있다”라며 반대 의사

를 밝혔다.

또 “LPG저장시설 설치 예정부지 인근에는 18기의 유류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위험한 LPG 저

장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인근 주민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고 위험시설 외곽지 이전 정책에 역행

하는 행위”라며 “LPG공급 사업자의 경쟁 체제의 목적이라면 시 외곽지에 저장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

장했다.

그리고 “2000년, 2001년 GS칼텍스의 전신인 LG정유가 신청한 900톤의 가스저장시설 신청이 불허 처분됐으

며 이에 불복한 행정심판도 패소했다”며 “마을 대의원들이 사업자의 쥐꼬리만한 인센티브 제공에 건입동민의 

생명과 재산을 팔아먹는 매향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GS칼텍스는 건입동 항만지구에 있는 자사의 유류저장시설 부지에 680톤의 LPG 저장탱크와 300톤의 프로판

가스 저장탱크를 시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주민 대표들과 6차례의 간담회를 가져 어렵게 동의를 이끌어 냈지

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다시 암초를 만난 셈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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